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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교직원 회의에 참석하여 선생님들 앞에서 교생으로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드렸다. 
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,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
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.

이후에는 학생 상담을 진행하였다. 첫 번째 학생은 예술제를 준비하면서도 성적을 함께 관
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. 예술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
만,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. 두 번째 학생은 키가 작은 것이 입
시나 오디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있었다. 학생의 고민을 들으며 입시를 준비하는 
과정에서 외적인 조건에 대한 불안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.

오늘 상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 번째 학생이었다.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이야
기하며 나와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다.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다. 
아직 학생들과 어색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,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는 학생이 있다는 
사실이 고맙고 반가웠다.

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라 저마다의 고민과 꿈을 가진 
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앞으로 남은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의 이야기에 더 귀 
기울이고, 이름과 얼굴뿐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고민도 기억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.


